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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26일, WEF 4차산업혁명센터, 대한민국 경기도 

센터 웹사이트(koreago.net) 보기 

 

 

 

 

 

 우리는 지금 실용적 AI 활용 능력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‘노하우 경

제’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노하우는 디지털 지식 재산으로서의 

가치를 지니며 공유되거나 수익화될 수 있습니다. 

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노하우는 기술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

핵심 고리입니다. 

 현장의 AI 활용 지식이 공유되면 기술의 실질적 쓰임새가 넓어지고 

기술 민주화가 촉진됩니다. 

 

*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하여 2025년 3월 27일 세계경제포럼 

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번역하여 옮긴 것입니다. 

 

 

 

AI 도입의 공백을 채우는 힘, ‘실전형 노하우’ 

(AI know-how is the final piece of the adoption puzzle. 

Here's why) 

https://koreago.net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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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드만삭스는 올해 AI 투자 규모가 2,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

봤습니다. 시중에 출시된 AI 솔루션은 5만 개를 넘지만, 이를 통해 가

시적 성과를 내는 사례는 여전히 드뭅니다. ‘어떤 상황에서 어떤 AI를 

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’에 대한 실전 노하우가 현장에 아직 충분히 

퍼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

이제는 “매출 제안서를 더 잘 쓰려면 어떤 프롬프트(지시어)가 효과적

인가?”, “어떤 업무 흐름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가?”와 같은 구체적인 

사용법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. AI 기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

https://www.goldmansachs.com/insights/articles/ai-investment-forecast-to-approach-200-billion-globally-by-2025.html
https://www.goldmansachs.com/insights/articles/ai-investment-forecast-to-approach-200-billion-globally-by-2025.html


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‘활용 능력’입니다. 

 

‘노하우 경제’의 부상: 실전 지식이 자산이 되는 시대 

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역량이 곧 자산이 되는 ‘노하우 

경제(Know-how economy)’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제는 특정 

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

출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. 체계화된 노하우는 디지털 지

식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공유되거나 수익화될 수 있습니다. 

 

AI를 활용한 기업들이 보여주는 변화 

이미 여러 기업이 AI를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

이들은 단순히 AI를 ‘도입’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에 맞게 ‘정착’시

키고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. 

- 유럽의 홍보업체인 ‘사비온 레이(Savion Ray)’는 시장 조사 시간을 

96% 단축하고 영상 편집 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 미만으로 줄여 추가 

인력 없이 고객사를 67% 늘렸습니다. 

- 캐나다의 제과점인 ‘얌 베이커리(Yum Bakery)’는 수요 예측과 재고 

관리를 자동화해 생산 주기마다 50시간을 절약하고 폐기물도 줄였습니

다. 

- 뉴욕의 소비재 스타트업 ‘와쿠(Waku)’는 AI를 ‘가상의 여섯 번째 직

원’처럼 활용해 재무 분석부터 리서치, 이메일 작성, 발표 자료 제작까

지 다양한 지식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. 

- 영국의 네트워크 기업 ‘티알엔(TRN)’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콘텐

츠를 실시간 사용자 니즈에 맞춰 조정하여 이메일 열람률과 이벤트 참



여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습니다. 

이러한 사례는 다른 기업들이 참고하고 재현할 수 있는 ‘AI 활용 설계

도’로 쓰일 수 있습니다. 특히 AI 솔루션 개발사들 입장에서 실전 사례

와 결과 중심의 적용법은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, 솔루션

의 시장 도입을 앞당길 기회를 열어줍니다. 

 

기술 민주화의 핵심, AI 노하우 

AI의 진정한 대중화는 ‘누가 쓰느냐’보다 ‘얼마나 잘 쓰느냐’에 달려 있

습니다.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확산시키느냐가 본질입

니다. 

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공유되기 시작하면 기술을 둘러싼 격차

는 빠르게 줄어듭니다. 이는 노하우가 반드시 기술 전문가의 전유물이 

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. 예를 들어, 코딩 지식은 없지만 재고 관

리에 강점을 가진 매장 관리자도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

활용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그 과정을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 

복잡한 기술을 몰라도 현장에서 직접 써보고 효과를 본 방법을 다른 

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AI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요

소입니다. 

이렇게 현장의 실무자들까지 노하우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

들어지면, AI 관련 기술의 숙련도보다 ‘AI 활용 경험의 질’이 더 큰 경

쟁력이 됩니다. 

실제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링크드인(LinkedIn)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

르면 경영진의 39%는 AI 리터러시 못지않게 ‘적응력’이나 ‘창의력’ 같

은 비기술적 역량을 핵심 인재의 요건으로 꼽고 있습니다. 이는 현장 

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실전형 감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

https://www.linkedin.com/pulse/linkedin-skills-rise-2025-15-fastest-growing-us-linkedin-news-hy0le/?trackingId=u4sAzQQcSnSifeb71ZCXOw%3D%3D


을 보여줍니다. 

 

AI 노하우 자산화의 전제 조건 

AI 활용법을 자산으로 만들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기반

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 우선 어떤 AI 활용법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

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. 동시에 

다양한 노하우 간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응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

계량화된 측정 지표도 필요합니다. 아울러 활용 사례를 공유하거나 거

래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적, 법적 장치도 필수적입니다. 

AI 솔루션은 거래 가능한 자원이자, AI 생태계 전체의 성숙도를 높이는 

표준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. 

 

AI 시대의 주역이 되는 길 

우리는 지금 AI 기술 도입의 ‘두 번째 물결’에 진입하고 있습니다. 이 

물결의 중심에는 ‘기술’이 아니라 ‘활용’이 있습니다. 

AI 활용 노하우의 공유와 확산은 AI 기술이 지닌 경제적 잠재력을 실

현하는 열쇠입니다. 전략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(McKinsey)의 분석에 따

르면 AI 기술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3조 달러의 부가가

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

챗GPT(ChatGPT), 클로드(Claude), 그록(Grok)과 같은 AI 기술은 이미 누

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. 사용자의 창의성과 전략적 사고가 새로운 경

쟁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. 

자신만의 AI 사용법을 정리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서로의 노하우

를 학습하는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디지털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힘

https://www.mckinsey.com/capabilities/quantumblack/our-insights/notes-from-the-ai-frontier-modeling-the-impact-of-ai-on-the-world-economy


이 됩니다. 이제는 AI 기술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되

어야 할 때입니다. 

 

 
WEF 해당 사이트 및 관련 동영상 보기 

https://www.weforum.org/stories/2025/03/ai-know-how-final-piece-of-the-adoption-puzzle/

